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깨끗한 가슴과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합시다 

우리 모두는 일을 해치우기 바라는데,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할 일들이 많습니다. 저

는 할 일들을 하나씩 따로 카드에 기록합니다. 우선 순위대로 정리한 다음, 순서대로 일

을 처리합니다. 함께 창의적으로 기쁘게 임무를 완성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완수하는 것

으로 매우 만족스럽지요. 일 목록에서 하나씩 덜어 나가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지요. 

어떤 방법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지 와는 상관없이, 우리 인생에서 모든 

것이 정지되는 순간들이 있곤 합니다. 잃음, 충돌, 혼동일 수도 있는데, 무엇인가 큰 것이 

내 앞에 놓이면 우리는 포기하곤 합니다. 앞에 있는 것에만 집착하느라 다른 곳에 쓸 수 

있는 여력조차 없게 되곤 합니다. 몇 년 전 깊은 체험을 했는데, 속이 뒤집어지는 궁지 앞

에 꼼짝 못한 적이 있습니다. 스트레스는 쌓이고, 마감 시간은 닥쳐오고 프란치스칸적 해

결 방법이 없는 듯한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.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지를 계속 자문하며 

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. 지인과도 상의했지만, 갇힌 상태였

습니다. 설상가상 저는 초짜 새 봉사자였고, 새 평의회는 첫 방문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

다. 하지만 뜻밖에도 방문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. 

방문 당일, 방문자는 평의회원 한 사람씩 만나기를 청했고, 제가 당연히 첫째로 만나야 

됨을 알았지요.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함께 앉아 대화를 했습니다. 방문자는 저에게 도

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인데, 과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? ‘젠, 어떻게 지내요?’라는 

한 마디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저는 이야기를 쏟아 부었고, 방문자는 동

정스럽게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. 저의 말이 마치자, 저를 바로 처다 보며, ‘젠, 깨끗한 마

음을 가져야 돼요’라고 하였습니다.  그녀의 말이 날카롭게 와 닿았고, 그녀가 옳았습니

다. 그 순간 그녀의 지혜는 하느님이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. 왜 그 답이 저에게 도움이 

되었는지 의아해할지 모르겠지만, 제가 꼭 필요했던 것은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. 

깨끗한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.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를 이러한 자유로 초대하

십니다. “온갖 장애를 멀리하고 모든 근심 걱정을 물리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무

엇보다도 주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일, 즉 그분을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으로 섬기

고 사랑하며 공경하고 흠숭하도록 하십시오.” 1 

깨끗한 마음은 기도로 시작됩니다. “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”하여

야 합니다. 2  기도는 계속했지만,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었을까

요? 하느님이었을까요, 나 자신이었을까요? 깨끗한 마음은 스스로의 

이미지, 걱정, 방어본능 등 자아를 우리 마음에서 청소하는 것을 의미

합니다. 포기가 열쇠입니다. 내 생각과 자문, 자의, 두려움 등의 나를 

사로잡고 있는 것을 내려 놓아야 했습니다. 그리고나서 나의 마음을 

깨끗해 졌고 내 안에 머물고 계신 성령의 인도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. 

 
1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22. 25-31 
2 인준받은 수도규칙 10.8 



깨끗한 마음은 새롭게 사물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줍니다. 저는 하느님이 아닌 저의

입장에서만 보고 있었습니다. “깨끗한 마음은 깊이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마음은 하늘에

서 온 지상적인 것들의 참 가치를 볼 수 있을 때 깨끗합니다. 이 상황의 참 가치는 무엇이

었을까요? 이 것을 바로 봐야 했습니다. 모든 것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계신 성령의 활

동을 보고서야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. 

그 날부터 “마음의 깨끗함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. 깨끗한 마음에 대

한 저의 이해는 점점 깊어 졌습니다. 성인의 십자가 앞에서 드린 기도 

‘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소서’와 인준받은 회칙의 ‘오히려 우리가 

무엇보다 먼저 갈망해야 할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. 곧, 주님의 영과 그 

영의 거룩한 활동을 마음에 간직하고, 주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기

도하고’에서 발견합니다. 특별히 우리 회칙에도 ‘회원은 내세 행복의 증

인으로서,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성소 때문에, 마음을 깨끗이 할 의무가 

있다. 그리하면 자유롭게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’ 

3라 정의되어 있습니다. 

흥미롭게도 몇 주 전 한자 슬기로울 혜(慧)와 깨끗한 마음의 관계를 배웠습니다. 혜(慧)

는 위의 빗자루(扫)와 아래 마음(心)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총명한 사람은, 지혜로운 사

람은. 마음을 깨끗하게 쓸어내지요. 진정 ‘행복하여라,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! 그들은 하

느님을 볼 것이다.4 

 

 

 “우리는 육적으로 지혜로운 자들과 영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, 오히려 더욱  

단순한 자들, 겸허한 자들, 순수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.” 

아씨시의 프란치스코,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 

 
 

 
3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12 
4 마태오 5:8 


